
2020년도 제1회 노동민생정책관 소관 추가경정예산안

검  토  보  고

Ⅰ. 회부경위 

  1. 의안번호 : 제1372호

  2. 제 출 자 : 서울특별시장

  3. 제출일자 : 2020년 3월 19일

  4. 회부일자 : 2020년 3월 20일

Ⅱ. 2020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편성개요

 1. 제안이유

◦ 코로나19로 인한 경제적·사회적 피해 최소화, 민생안정 지원, 시민

안전 강화 등을 위해 2020년도 제1회 서울특별시 추가경정예산안을 

편성하여 서울특별시의회의 의결을 받고자 제출하는 것임.



 2. 서울시 추가경정예산안 편성규모

  ◦ 서울특별시 추가경정예산안의      

총규모는    40조 3,077억 3천 4백만원으로, 

기정예산    39조 5,728억 9천 4백만원에

대비하여    1.9%(7,348억 4천만원) 증가하였음. 

  ◦ 회계별로는

일반회계가       27조 6,245억 8천 3백만원으로

기정예산 대비   2.7%(7,204억 2천 6백만원) 증가하였고,

특별회계는      12조 6,831억 5천 1백만원으로,

기정예산 대비   0.1%(144억 1천 4백만원) 증가하였음.

< 서울특별시 추가경정예산안 규모 >

(단위 : 백만원)

구    분 추경예산안 기정예산 기정대비증감
%

계 40,307,734 39,572,894 734,840 1.9

일 반 회 계 27,624,583 26,904,157 720,426 2.7

특 별 회 계 12,683,151 12,668,737 14,414  0.1



 3. 노동민생정책관 소관 추가경정예산안 개요

◦ 노동민생정책관 소관 2020년도 추가경정예산안의 세입예산은 없음.

◦ 세출예산은 당초 2,148억 9천 3백만원에서 25.8%(554억 4천 3백만원) 증가한 

2,703억 3천 6백만원으로, 세부내역은 다음과 같음.

 < 노동민생정책관 소관 추가경정예산안 규모 >

(단위 : 백만원)

    - 서울노동권익센터 운영  5억 8천 5백만원

서울신용보증재단 출연 36억 6천 5백만원

전통시장 공동배송서비스 운영 1억 8천 3백만원

시민체감형 코로나19 방역확대사업(신규) 24억 5천 5백만원 

중소기업육성기금 전출 462억원

서울형 착한 임대인 지원사업(신규)  23억 5천 6백만원 등 

총 6개 사업에서 554억 4천 3백만원이 증액되었음.

구    분 추경예산안 기정예산 기정대비증감
%

계 270,336 214,893 55,443 25.8

일 반 회 계

계 260,310 204,867 55,443 27.1

행정운영경비 476 476 - -

재 무 활 동 69,775 23,575 46,200 196.0

사  업  비 190,059 180,815 9,243 5.1

도 시 개 발

특 별 회 계

계 10,027 10,027 - -

사  업  비 10,027 10,027 - -



Ⅲ. 검토보고 (수석전문위원 강상원)

 1. 추가경정예산안의 개요

  가. 편성배경

 ◦ 코로나19의 급속한 확산에 따른 소비활동 및 경기 위축으로 민생

경제 전반의 어려움이 확대되고 있으며, 경기의 하방리스크가 우려

되고 있는 상황임.

 ◦ 특히 코로나19가 세계적 대유행(Pandemic)으로 확대되면서, 세계

경제 성장률 전망치가 하향 조정되고 원자재·금융시장의 변동성이 

증가하는 등 대외경제 불확실성이 커지고 있음.

 ◦ 이와 같은 상황에서 중소기업, 소상공인, 자영업자 등 경제적 취약

계층들은 수출감소와 매출부진 등 더 큰 어려움에 직면하고 있음.

 ◦ 실제로 소상공인연합회의 실태조사(2.20.)에 따르면, 코로나19 사태 

이후 매출이 감소했다는 의견이 97.6%(매우 감소 77.3%, 감소 20.3%)로 

조사되었고, 서울 전체의 하루 매출액은 3,750억원에서 750억원으로 

약 3천억원 감소한 것으로 추정하고 있음(3.16.).

 ◦ 서울시 실태조사1) 또한 매출액 감소 등 피해 발생 업체가 79%로 조사

되었고, 전년 동월대비 매출액이 평균 56.4%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음.

1) 서울시 소재 자영업, 소상공인, 중소기업 1,100개 업체 대한, 2.17.~28.(2주간)



- 업종별로는 여행업, 숙박업, 음식점 순으로, 기업규모는 작을수록 

피해정도가 심하게 나타났음. 

 ◦ 세계 각국 정부는 코로나19로 인한 경제충격을 최소화하기 위해 

기준금리 인하 등 양적완화와 함께 경기부양책, 고용안정 등의 분야

에서 적극적인 재정 확대정책을 추진하고 있음.

 ◦ 이에 정부는 코로나19 대응조치를 위한 추가 재원과 침체된 경기를 

활성화시키고자 총 11조 7천억원 규모의 추가경정예산안을 편성하였

으며,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음.

< 정부 추가경정예산 주요 내용 >

 감염병 검역ㆍ진단ㆍ치료 등 방역체계 보강ㆍ고도화 2.1조원

 ➊ 감염병 대응역량 강화 및 마스크 공급역량 강화

 ➋ 코로나19 피해의료기관 손실보상, 격리자 생활비 지원

0.2조원

1.9조원

 코로나19 피해 중소기업ㆍ소상공인 회복 지원 4.1조원

 ➊ 코로나19 피해중소기업·소상공인 융자 및 초저금리 대출 확대 

 ➋ 소상공인 고용유지 지원 및 임대료 인하 유도 등

 ➌ 코로나19 피해점포ㆍ전통시장 지원, 온누리상품권 발행확대 등

3.1조원

0.6조원

0.4조원

 코로나19 조기극복을 위한 민생·고용안정 지원 3.5조원

 ➊ 저소득층 소비쿠폰, 특별돌봄 쿠폰, 노인일자리 쿠폰, 긴급복지 등

 ➋ 청년추가고용장려금, 취업성공패키지, 두루누리 확대

2.9조원

0.6조원

 침체된 지역경제 회복 지원 1.2조원

 ➊ 코로나19 피해지역 대상 지역고용 특별지원 등

 ➋ 지역사랑상품권 발행 확대

 ➌ 특별재난지역 재난대책비 및 교부세·교부금 정산 등

0.2조원

0.2조원

0.8조원



 ◦ 서울시 또한 정부의 추경에 대응해 코로나19의 조기극복과 민생

안정을 위해 7,348억원 규모의 추가경정예산안을 편성하였음.

나. 추가경정예산안 주요 내용

 ◦ 서울시는 기정예산 대비 7,348억원 증액(1.9%)된 40조 3,077억원의 추가

경정예산안을 편성하였으며, 

- 재난관리기금을 포함한 총 8,619억원의 재정으로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시민들을 위한 “민생안정 지원”, 소비위축에 따라 

직접피해를 겪는 소상공인과 중소기업을 위한 “피해업계 지원”, 

대중교통, 복지시설 등 집중방역지원을 통한 “시민안전 강화” 등의 

지원 사업을 추진할 계획임.

< 서울시 추가경정예산안 분야별 주요사업 >

(단위 : 억원)

민생안정

지원

재난 긴급 생활비 지원(118만 가구 30~50만원 지원, 3,517억원)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 수혜자 대상 소비쿠폰(1,712억)

아동수당 지급 대상자 돌봄쿠폰(1,663억)

보육시설 이용 아동 가정양육 전환 지원(96억)

어르신일자리 및 사회활동 지원(143억)

7,139

피해업계 

지원

코로나19 피해 기업 등 긴급자금 융자 지원(462억원)

서울형 착한 임대인 건물보수비용 등 지원(23억원)

코로나19 확진자 방문 영업매장 피해보상(10억원)

소상공인 고용유지 지원금 지원(201억원)

예술작품 및 온라인콘텐츠 제작 지원(50억원)

영세 여행업체 위기극복 상품 개발비 지원(50억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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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노동민생정책관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은 2,703억 3천 7백만원으로 서울

노동권익센터 운영 등 6개 사업에서 기정예산 대비 554억 4천 3백

만원이 증액(25.8%)되었음.

- 이 중 4개 사업은 소비위축으로 위기에 처한 중소기업 및 소상공인을 

위한 예산이며, 이외에 콜센터 노동조건 개선을 위한 “서울노동

권익센터 운영”과 민간 임대료 감면 운동 확산을 위한 “서울형 

착한 임대인 지원사업” 등이 편성되었음.

< 노동민생정책관 소관 세출 추가경정예산안 >

(단위 : 백만원)

사업명 추경예산(안) 기정예산 증 감

노동민생정책관 총 예산
(x24,489)
270,337

(x24,489)
214,893

(x-)
55,443 

총 6개 사업 87,686 32,243 55,443

서울노동권익센터 운영 4,233 3,648 585

서울신용보증재단 출연 12,665 9,000 3,665

전통시장 공동배송서비스 운영 778 595 183

시민체감형 코로나19 방역 확대 사업(신규) 2,454 - 2,454

중소기업육성기금 전출 65,200 19,000 46,200

서울형 착한 임대인 지원사업(신규) 2,356 - 2,356

시민안전

강화

음압 및 일반구급차 확충(13대, 25억원)

입원 격리치료자 생활비 지원(약 4천명, 205억원)

의료기관․집단감염 고위험직업군 마스크 지원(천3백만장, 200억원)

대중교통 등 방역 지원(143억원)

전통시장, 복지시설, 보육시설 등 방역 지원(72억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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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들 사업들은 국가적 재난2)에 해당하는 코로나19의 지역사회 전파로 

사회·경제적 피해가 확대되고 있는 현 상황에 대한 긴급한 대응 이

라는 점에서 추가경정예산안 편성은 적정한 것으로 판단됨.

 ◦ 다만, 추가경정예산안의 취지에 적합한지(적합성), 본 예산 편성·심사 

당시 예측할 수 없었는지(예측불가능성), 해당연도 내에 집행이 가능한지

(연내 집행가능성), 2021년 본예산 편성을 기다릴 수 없는지(시급성) 등은 

종합적으로 검토해 심사할 필요가 있음.

2)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제3조(정의) (생략)

    1. "재난"이란 국민의 생명ㆍ신체ㆍ재산과 국가에 피해를 주거나 줄 수 있는 것으로서 

다음 각 목의 것을 말한다.

      가. 자연재난: (생략)

      나. 사회재난: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 감염병 …



 4. 신규 사업별 검토

  가. 시민체감형 코로나19 방역확대사업         (신규, 사업별설명서 40쪽)

 ◦ 코로나19의 지역사회 확산 방지를 위해 전통시장과 소상공인 점포 

등에 자체 방역장비를 공급하려는 것으로, 24억 5천 4백만원을 신규 

편성함.

< 시민체감형 코로나19 방역확대사업 추가경정예산(안) 세부내역 >

 ◦ 사업의 구체적인 내용을 살펴보면,

- 전통시장3)에는 수동형 방역소독기 978대와 소독약품 9,780개를 자

치구를 통해 시장 상인회로 지원(2억 4천 4백5십만원)하고,

3) 전체 343개 전통시장 내 60,032개 점포 대상, 점포수 기준으로 지원 예정

과목구분 산출내역 및 증감사유

자 치 단 체
경 상 보 조 금

○ 전통시장 자체 방역장비 지원
244,500,000원 = 244,500천원

○ 관내 소상공인 등 점포 자체방역 지원
2,210,000,000원 = 2,210,000천원

증감사유

 ○ 전통시장 자체 방역장비 지원
   - 수동형 방역소독기 :   48,900천원(978대, 대당 단가 50,000원)
   - 방역 소독약품     : 195,600천원(9,780개 개당 20,000원)
  ※ 방역소독기는 전통시장 점포수(60개 점포에 1대)를 기준으로 지원하였으며 

소독약품 소독기 1대당 10개씩 공급예정
 ○ 관내 소상공인 등 점포 자체방역 지원(425개소)
   - 자동형 방역소독기 : 1,700,000천원(4,250대, 개당 단가 400,000원)
   - 방역 소독약품     : 510,000천원(25,500개 개당 20,000원)
  ※ 방역소독기 동주민센터 1개소별 10대 보급, 소독약품 1개소별 60개 지원



- 영세 소상공인이 대여 가능하도록 자동형 방역소독기 4,250대와 

소독약품 25,500개를 주민센터(425개 동)에 10대씩 보급함(22억 1천만원).

 ◦ 서울시는 코로나19 확진자 최초 발생(1.20.) 이후 전통시장 특별 방역 

등을 지원하고 있으나, 확산세 급증으로 인한 소비심리 악화로 전통

시장과 소상공인의 어려움은 개선되지 않고 있음. 

 ◦ 이에 방역소독기를 무료 대여, 자체 방역할 수 있도록 지원함으로써 

방역 사각지대를 줄이고 안전한 영업환경을 제공할 수 있게 되어 

전통시장과 소상공인의 매출 회복에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됨.

 ◦ 다만 지원대상에 따라 전통시장에는 수동형 방역 소독기를, 소상공인 

점포에는 자동형 방역 소독기를 각각 공급하도록 설계되어 있는 바,  

대상별 차등지원보다는 동일한 방역소독기를 지원하는 방안을 검토할 

필요가 있음.

  나. 서울형 착한 임대인 지원사업             (신규, 사업별설명서 48쪽)

 ◦ 코로나19 확산으로 임차인의 임대료 부담이 가중됨에 따라 민간 

임대료 인하운동에 대응하여 건물보수비용, 전기안전점검 등을 지원

하는 사업으로, 23억 5천 6백만원을 신규 편성했음.

제1차 (2020.2.4.~2.7.) 

제2차 (2020.2.12.~2.18.) 

제3차 (2020.2.24.~) 

서울시 8개, 자치구 273개 시장 방역

216개 시장 방역(1차 187개 시장 포함)

방역물품 구매비 지원



< 서울형 착한 임대인 지원사업 추가경정예산(안) >

                                       (단위 : 백만원)

구     분 추경예산(안) (A) 기정예산 (B) 증감 (A-B)

계 2,356 0 2,356

자치단체자본보조 135 0 135

자치단체경상보조금 1,659 0 1,659

사 무 관 리 비 562 0 562

 ◦ 세부사업내용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음.

- 사무관리비는 임대료 인하 상생협약을 체결한 상가건물에 대해 

모바일 부동산 어플리케이션에 ‘2020 서울시 지정 착한 임대인 

건물(가칭)’표시를 위한 홍보비 1억 3천 5백만원을 편성했음.

- 자치단체경상보조금4)은 착한 임대인과 건물이 소재한 자치구에 

건물보수비용 보조에 대한 공증료(2천 6백만원), 전기안전점검 수수료

(5억 6천 2백만원), 방역관련 비용(10억 7천만원)을 편성했음.

- 자치단체자본보조5)는 임대료 인하액의 30% 이내(최대 5백만원)에서 

건물보수비용을 지원하고자 5억 6천 2백만원을 편성했음6).

4) 시․도에서 관할 시․군․자치구에 지급하는 자본적 경비를 제외한 보조금 또는 시․도에서 

관할 시․군․자치구를 통하여 민간에 교부하는 교부금 중 자본 보조금 이외의 경상적 

보조금

5) 지방자치단체에 자본형성 또는 경제개발을 위하여 지급되는 보조금 또는 지방자치

단체를 통하여 민간의 자본형성 또는 경제개발을 위하여 지급되는 보조금



< 서울형 착한 임대인 지원사업 예산(안) 세부내역 >

6) 서울시가 25개 자치구별 임대료 인하 협약 체결 실적을 조사한 결과(2020.2.1. ~ 

2020.3.5.), 참여한 건물 수는 293개이며 관련 점포수는 1만 1,929개로, 총 임대료 

인하액은 75억 3천만원에 달해 평균 인하액은 월 63만원, 인하기간은 3개월이었음. 

여기에 장기안심상가의 건물별 점포 수 평균(3.4개) 등을 반영하여 건물보수비와 전기

안전점검 비용으로 총 임대료 인하액의 30% 이내(합산, 최대 5백만원) 지원이 되도록 

편성한 것임.

과목구분 산출내역 및 증감사유

사 무 관 리 비

○ 부동산 앱 홍보
  - 홍보료 9개월*15,000,000원 =                 135,000천원

증감사유

○ 부동산 관련 전문업체 배너광고 홍보

자 치 단 체
경 상 보 조 금

○ 건물보수비용 보조

  - 공증료 25개구*35개소*29,750원 =                  26,032천원

○ 전기안전점검 지원

  - 수수료 25개구*35개소*3.4개점포*210,000원*30%*0.5*6개월 =  562,275천원

○ 방역지원

  - 소독기 25개구*2개*50,000원 =                       2,500천원

  - 약품 25개구*35개소*4주*6개월*20,000원 =         420,000천원

  - 보호구 25개구*18개*2명*4주*6개월*30,000원 =     648,000천원

증감사유

○ 공증료(금전소비대차계약공정증서 공증수수료율의 70% 적용(500만원 기준)

○ 건물개수 : 35개소 가정(25개 자치구 수요조사, 3.4~3.11 결과 반영)

자 치 단 체
자 본 보 조

○ 건물보수비용 보조 
  - 보수비용 25개구*35개소*3.4개점포*210,000원*30%*0.5*6개월 =  562,275천원

증 감 사 유

○ 임대료 인하액의 30%이내 : 중앙정부 세액공제 혜택(인하액의 50%) 고려
○ 건물개수 : 35개소 가정(25개 자치구 수요조사, 3.4~3.11 결과 반영)
  - 임대료 단가산정 : 25개 자치구 수요조사 결과 평균 임대료 인하액
  - 비례율 : 인하액의 30%에 비례하여 지원  
○ 점포수 : 장기안심상가(‘16~’19) 점포개수 평균(118개 상가건물 404개 점포)



 ◦ 정부는 코로나19 확산으로 인한 소상공인·자영업자의 고통을 분담

하고자 임대료를 한시 인하하는 ‘착한 임대인’을 위해 임대료 인

하분의 50%에 대해 소득세와 법인세를 한시적으로 공제하기로 하였음

(2.28.)7).  

 ◦ 우리 시의회 또한 제291회 임시회에서 소상공인을 위해 자발적으로 

임대료를 인하하는 착한 임대인 운동을 확산시키고자 재난발생 시에 

임대료 인하에 동참하는 임대인과 임차인을 지원할 수 있도록 「서울

특별시 상가임차인 보호를 위한 조례」를 개정한 바 있음(2020.3.6.).

 ◦ 따라서 이 사업은 코로나19로 인한 소비 위축과 경기침체로 임대료 

부담이 가중되고 있는 임차인을 위해 민간 임대료를 인하하는 사회적 

분위기를 확산하고 임대인과 임차인의 상생을 유도한다는 측면에서 

시의적절한 추경 편성으로 판단됨.

 ◦ 다만, 소상공인과 자영업자의 임대료 부담 완화에 실질적인 효과가 

있을지에 대해서는 회의적인 시각이 존재하는 바8), 사업추진에 대한 

적극적인 홍보와 효율적인 지원으로 사회 전반에 거쳐‘착한 임대인 

운동’의 확산을 이끌어야 할 것임.

7) 정부는 올 7월 부과되는 소득세와 법인세에 대하여 한시적 공제를 밝힘

(코로나19 관련 민생·경제 종합 대책 2020.2.28.)

8) ‘착한 임대인 운동’으로 인한 ‘실질적인 효과가 있었는지’에 대한 설문에 ‘아니다’가 

90.3%로 높게 조사됨(‘코로나19’ 사태에 따른 소상공인 지원정책 관련 실태조사, 

소상공인연합회 2020.3.)



5. 주요 증액 사업별 검토

  가. 서울노동권익센터 운영                        (사업별설명서 27쪽)

 ◦ 이 사업은 광역단위의 노동복지체계 구축을 통해 취약노동자의 권익

보호와 복지증진을 도모하기 위해 2014년부터 민간위탁으로 운영 

중임.

 ◦ 2020년도 추경안은 구로구 소재 콜센터에서 코로나19 확진자가 

집단 발생함9)에 따라 감염 집단 발생의 우려가 있는 50명 미만의 

중소규모 콜센터의 작업환경개선과 노동자의 건강 보호를 위해 기정

예산 대비 5억 8천 5백만원(16.0%) 증액된 42억 3천 3백만원이 편성됨.

< 서울노동권익센터 운영 추가경정예산(안) >

                                       (단위 : 백만원)

구     분 추경예산(안) (A) 기정예산 (B) 증감 (A-B)

계 4,233 3,648 585

민 간 위 탁 금 4,233 3,648 585

- 사업내용을 살펴보면, 고용노동부의 ‘클린사업장 조성지원사업’ 

지원대상10)인 서울 소재 420개소 콜센터에 대해 정부지원 작업환경 

9) 구로 콜센터 관련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 확진자 수는 지난 3월 8일 최초 확진 

판정 이후 현재까지 141명이며, 이 중 86명이 서울 확진자임(2020. 3.19 기준)

10) 기술·재정적 능력이 취약하여 산업재해발생 가능성이 높은 50인 미만 고위험사업장의 

안전보건관리시스템 구축을 위한 보조지원을 통해 사업장 환경을 개선하는 고용노동부 



개선비용(70%)외 20%(최대 500만원)를 추가 지원하고자, 작업환경 개선

비용 5억 6천 5백만원과 지원인력 인건비 2천만원을 편성하였음.

< 민간위탁금 세부내역 >

< 고용노동부 클린사업장 조성지원사업 >

산하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의 사업이며, 구로 콜센터 코로나19의 집단 발병으로 지난 

17일부터 콜센터 재정 지원 사업을 실시함. 

과목구분 산출내역 및 증감사유

민 간 위 탁 금

○ 사업추진 지원인력 추가투입
10,523원×209시간×1인×9개월 = 19,794천원

○ 작업환경개선비용 지원
13,450,000원×420개소×신청률50%×지원비율20% = 564,900천원

증감사유

 ○ 콜센터 작업환경 개선 지원 사업 추진 위한 추가 지원인력 필요
   - 지원인력(1명/9개월) 소요예산 : 19,794천원
 ○ 작업환경개선비용 지원
   - (비용산출) ▴근로자 30명 ▴근무공간(50평,2.1평*/인) ▴책상크기 

1800X900의 경우  약 1,345만원 소요  * 업무시설(정부청사) 1인당 
공간면적 7m2(약 2.1평) 기준(행안부)

▸ 지원대상 : 50인미만 콜센터 운영 사업장 지원(1,000여개소 추정)

▸ 지원한도 : 동일 사업주 당 최대 2,000만원, 소요금액의 70% 지원

▸ 지원절차 : 사업주 신청 → 사업장 선정 → 사업주 보조지원 신청 

              → 보조금 결정 → 시설개선 → 보조금 지급 

▸ 지원품목 : 집단 감염 등 사회적 이슈 상황에 필요한 예방품목

품목명 단가 수량 소요비용 비고

계 1,345만원

공기청정기 100만원 2~5개 500만원 사용공간의 130% 이상 권장(한국소비자원)

간이칸막이 20만원 30개 600만원 개인별로 설치

비접촉식 체온계 15만원 3개 45만원 부서‧팀별 평균인원 고려, 3EA

기타(세정제/마스크) 100만원 1SET 200만원 1개월분(마스크 30명X20일X3,000 등)



 ◦ 서울지역에 전국 콜센터(1,358개소)의 42.3%(574개소)11)가 집중되어있는 

상황에서, 대표적인 밀집 근무지인 콜센터에 대한 근무환경 개선을 

통해 코로나19와 같은 전염성 강한 감염병으로부터 노동자의 건강과 

안전을 확보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됨.

 ◦ 다만 서울노동권익센터는 ‣상담 및 법률지원, ‣노동정책연구, ‣노동

존중인식 확산을 위한 교육·홍보, ‣쉼터운영 등 취약계층 노동자의 

권익보호와 노동기본권 보장을 위한 사무를 서울시로부터 위탁12) 

수행하고 있음.

 ◦ 그러나‘콜센터 작업환경개선 사업’과 같이 기존 위탁사무의 내용과 

다른 사무를 추가할 경우에는 신규 민간위탁으로 처리해야한다는 

점13)에서 별도의 시의회 민간위탁 동의 절차를 이행해야 할 것임.

 ◦ 한편, 통계청과 근로복지공단 등에서 발표한 콜센터 현황이 상이14)

하므로 실제 영업 중인 근무 시설과 운영현황 등에 대한 면밀한 실태

조사를 통해 사각지대 없는 촘촘한 지원 대책을 수립할 필요가 있음. 

 ◦ 또한 콜센터 작업환경개선에 머무를 것이 아니라, 바이오, R&D 기업과 

11) 서울 574개소, 경기·인천 358, 강원권 41, 경상권 125, 전라권 69. 충청권 191개소

(고용노동부, 근로복지공단 산재보험 가입자료 기준, 2020.3.16.)

12) 2014년 12월부터 (사)한국비정규노동센터가 위탁운영하고 있음.

13) 기존 위탁사무의 내용이 전면적으로 변경되거나 기존 위탁사무의 내용과 전혀 다른 

사무를 추가하는 경우에는 신규 민간위탁으로 처리가 원칙임에 따라 시의회 동의 

절차가 선행되어야 함(서울특별시 행정사무의 민간위탁 관리지침).

14) 통계청 서비스업조사(전국 982개소), 근로복지공단 산재보험 가입자료(전국 1,358개소).



협업해 공기청정살균기와 살균탈취기 등 신기술을 도입15)할 수 있는 

기회로 삼는 한편, 재택원격 근무시스템 등 업무 혁신을 통해 안전한 

근무 여건을 조성할 수 있도록 지원을 강화해야할 것임.

 ◦ 이밖에 콜센터 외에 밀접근무로 집단감염 우려가 높은 봉제·수제화·

주얼리 등 도심제조업 사업장에 대해서도 종합적이고 체계적인 대책을 

마련해야 할 것임.

  나. 서울신용보증재단 출연                        (사업별설명서 32쪽)

 ◦ 코로나19 피해기업과 소상공인의 위기 극복을 위해 긴급 신용보증을 

지원하고자 이번 추경을 통해 서울신용보증재단에 36억 6천 5백만원의 

출연금을 편성하였음.

< 서울신용보증재단 출연 추가경정예산(안) >

                                       (단위 : 백만원)

구     분 추경예산(안) (A) 기정예산 (B) 증감 (A-B)

계 12,665 9,000 3,665

출 연 금 12,665 9,000 3,665

 ◦ 서울시는 소상공인의 경쟁력과 자생력 도모를 위해 정책보증을 지원

하고자 매년 서울신용보증재단(이하 “재단”)에 일정금액을 출연하고 

있음. 

15) 120다산콜센터에 벤처기업협회가 추천한 공기청정살균기 130대를 시범 설치하기로 함

(‘다산콜센터는 코로나19를 막기 위한 신기술의 테스트베드’, 2020. 3. 19)



- 2020년 본예산 편성 시, 보증정책의 목표 달성과 재단의 지속가능

경영을 위한 적정운용배수(6.3배)16) 유지를 위해 90억원을 기 출연한 

바 있음. 

 ◦ 추가출연금의 세부내역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음.

- 코로나19 피해기업 보증지원 신청 급증으로 발생한 보증업무 처리 

지연 문제를 해결하고자, 기간제 인력 추가 투입(50명: 상담사 20명, 심사

지원인력 30명)을 위한 인건비와 관련 경비를 편성함(6억 6천 5백만원). 

- 15% 이상 고금리 대출이자로 어려움을 겪는 영세 저신용자영업자에 

대해 3천만원 한도 내에서 저금리(2.3%)로의 대환대출을 지원하고자 

특별보증재원(30억원)을 편성함.

< 출연금 세부 내역 >

16) 보증지원에 따른 부실액 감당을 위한 적정 운용배수(보증잔액 대비 기본재산 비율)로 

5~7배를 유지하고 있음.

과목구분 산출내역 및 증감사유

출 연 금

○ 신용보증 지원인력 추가투입
665,000,000원 = 665,000천원

○ 대환대출 특별보증지원 재원
3,000,000,000원 = 3,000,000천원

증감사유

 ○ 코로나19 피해기업 보증지원 위한 인력 투입예산 보전
   - 추가 신용보증 지원인력(50명/3개월) 소요예산 : 665백만원
    ‣ 인건비 463,672천원(기존 지원인력과 동일 수준)
    ‣ 경비 201,222천원*
       => 664,894천원 (약 665백만원)
        * 경비 내역 : 복리비(법정보험 등), 국내여비(출장비), 임차료(복합기, 

사무가구, 컴퓨터 등 렌탈), 급식비, 소모품비 등



 ◦ 재단은 지점별 안내·상담업무를 하는 기간제 인력 외에 3월 초 코로나 

19 특별보증 폭증에 신속대응하기 위해 상담인력 50명을 선발했

으며, 이번 추경을 통한 재원으로 2차 추가 인력을 확보할 계획임.

 ◦ 코로나19로 보증지원 수요가 급증함에 따라 상담과 보증지연으로 

인한 소상공인들의 불만이 제기되고 있는 상황에서 조속한 보증업무 

처리를 위해 상담 및 보증지원 인력을 추가로 배치하는 것은 바람직한 

조치로 판단됨.

- 특별보증 초기 고객들의 상담 평균대기일은 6일이었으나, 현재 

재단 전체 평균대기일이 15일로 증가하였으며, 지점별 최대 24일이 

소요되기도 함.

- 코로나19 피해기업 긴급지원자금이 추경을 통해 8천억원 규모로 확대

되고, 서울형 골목상권 119 긴급자금, 저금리 전환형 대환대출 

지원 자금 등이 지원될 경우 업무과중과 보증업무처리 지연은 더 

커질 것으로 전망됨.

 ◦ 신규 보증지원 인력 50명 모두는 만 60세 이상의 시니어인력을 채용

할 예정으로, 단기이기는 하나 어르신들의 공공일자리 제공 측면

에서도 긍정적으로 평가됨. 

과목구분 산출내역 및 증감사유

 ○ 고금리 대출의 저금리 전환(대환)을 위한 특별보증 재원 보전

   -  대환대출 특별보증재원 소요예산 : 3,000백만원

    ‣ 대환대출 특별보증 지원 목표 600억원



 ◦ 한편 서울시는 출연금 30억원을 재원으로, 15% 이상의 고금리 대출을 

이용 중인 저신용 소상공인들의 금융비용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제

1금융권의 저금리 대출로의 전환(15%→2.3%, 이차보전 1.3%)을 지원할 

예정임.

 ◦ 코로나19로 인한 매출감소에도 불구하고 고금리이자 등의 고정비용은 

소상공인들에게 막대한 부담을 초래하므로 이를 경감시켜줄 수 있는 

실효성 있는 지원 대책으로 판단됨.

- 5년간 업체별 1천 2백만원, 총 250억원의 이자절감 효과가 있을 

것으로 예상됨.

<서울형 저금리 전환형 대환대출 지원 개요 >

 ◦ 이번 저금리 전환 대출 600억원 지원을 위해, 서울시 출연금으로 30

억원은 지원하고 나머지 20억원은 재단 자체 재원으로 충당할 예정임

(운용배수 12배)17). 

▸ 사업내용 : 고금리 대출의 저금리 대환대출 지원 추진(15% 이상 → 2.3%)

▸ 지원대상

- 15% 이상 고금리 대출 중인 대출일로부터 3개월 경과한 업체

- 신용등급 4등급 이하로서 ’20년 시·정부 코로나 19 관련 보증 미보유 업체

▸지원규모 : 600억원

▸지원한도 : 업체당 30백만원 이내

① 3천만원 ② 1억원-기보증금액 ③ 대환대상 고금리 채무 원금잔액 중 최소금액

▸지원조건 : 변동금리 2.3%(이차보전 1.3%), 1년 거치 4년 균분상환,

보증비율 100%, 보증료 0.5%



- 그 동안 5~7배의 운용배수의 범위에서 출연금을 정해 왔으나, 이번 

코로나19와 같은 예측하지 못한 국가재난사태의 해결을 위한 긴급

보증인만큼 12배의 운용배수를 적용하게 되었음.

 

 ◦ 예상치 못한 국가적 재난에 따른 긴급한 특별보증인 만큼 안정적인 

공공 정책자금으로 운용될 수 있도록 재단 출연에 있어 서울시의 적극

적인 예산 편성태도가 필요해 보임.

 ◦ 다만 저금리 대환대출 지원의 경우는 지원대상이 저신용 소상공인 

이라는 점에서 향후 보증사고와 대위변제가 증가되어 재단의 재무

건전성을 저하시킬 우려가 있음18).

  다. 중소기업육성기금 전출                        (사업별설명서 43쪽)

 ◦ 중소기업의 경영안정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하고자 장기저리로 

운용 중인 중소기업육성기금에 이번 추경을 통해 462억원을 기금으로 

추가 전출하고자 함.

17) 「지역신용보증재단법」에서는 보증총액을 기본재산의 15배 이하로 정하고 있음.

18) 2015년 메르스사태 당시 신용등급을 고려하지 않고 지원한 ‘소상공인 경영안정화 특례

보증’의 대위변제율이 9.39%에 이른 적이 있음.



< 중소기업육성기금 전출 추가경정예산(안) >

                                       (단위 : 백만원)

구     분 추경예산(안) (A) 기정예산 (B) 증감 (A-B)

계 65,200 19,000 46,200

기 금 전 출 금 65,200 19,000 46,200

 ※ 추경예산안 외 예비비 50억원 추가 전출 (2020.2.7)

 ◦ 2020년 당초 서울시 중소기업육성자금 지원 규모는 중소기업육성

기금을 통한 서울시의 직접융자금과 시중은행협력자금(이차보전금)을 

합해 1조 6천억원 규모로 운용될 예정이었음.

 ◦ 그러나 코로나19로 인한 직·간접적 매출피해 기업이 다수 발생함에 

따라, 2월 5일부터 5천억원 규모의 긴급경영안정자금을 조성해 확진

피해기업과 직·간접적 피해기업을 융자지원하고 있음.

- 직접융자금인 경영안정자금 1천억원, 시중은행협력자금 4천억원으로 

총 5,000억원 규모로 조성함.

- 2020년 본예산(190억원 출연) 외 예비비 50억원 추가 전입과 기금운용

계획 변경으로 관련 자금을 마련함.



< 코로나19 피해기업 긴급지원자금 >

 ◦ 이러한 지원에도 불구하고 코로나19의 확산에 따른 자금 수요 확산

으로 4월 초 기금의 조기 소진이 예상(3월 16일 기준, 3,643억원 보증 승인) 

됨에 따라 추가적인 자금 확보가 필요한 상황에 이르렀음.

< 코로나19 피해기업 지원 실적 >

 ◦ 이에 따라 피해기업 긴급자금 지원 규모를 8천억원(중소기업육성기금 

1,450억원, 시중은행협력자금 6,550억원)으로 증액하여 매출액 급감, 고정

구 분 중소기업육성기금 (1,000억원) 시중은행협력자금 (4,000억원)

융자한도 ․ 업체당 5억원 이내 ․ 업체당 7천만원 이내

금 리

․ 확진피해기업 : 1%

․ 직접피해기업 : 1.5%

․ 간접피해기업 : 1.8%

․ 1.12~2.12%(고객부담 금리)

 <이차보전> 

  확진 2%, 직접 1.6%, 간접 1.3%

상환조건

․ 1년 거치 4년 균등분할상환

․ 2년 거치 3년 균등분할상환

․ 2년 만기 일시상환

․ 1년거치 3년(4년) 균등분할상환

․ 2년 거치 3년 균등분할상환

․ 2년 만기 일시상환

보증비율
95%~100%(3,000만원 이하 100%, 3,000만원 초과 95%) 
※ 일반보증비율 : 85%

보증요율
0.5%~0.8%(확진·직접피해기업 0.5%, 간접피해기업 0.8%) 
※ 일반보증료율 : 1.2~2%

　 (2020년 3월 16일 기준, 단위: 건, 억원)

구 분 접수(A) 반송(B) 승인(C)
　 진행중

(A-B-C)실행

건수 23,430 923 10,633 8,156 11,874 

금액 8,936 320 3,643 2,652 4,973 

※ 승인 : 재단 심사승인 완료 건 / 실행 : 금융회사 대출 실행 건



비용 지출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영세 소상공인을 집중 지원할 계획임.

 ◦ 이번 추경안은 코로나19 피해기업에 ‘직접융자’를 위한 450억원과 

긴급 소액자금 지원을 위해 신설하는‘서울형 골목상권 119 긴급자금(2천

억원)’의 이차보전금 12억원을 전출금으로 편성하였음.

- 시중은행협력자금 증가분 2,550억원에 대한 이차보전금 예산(13

억원)이 편성되지 않은 바, 이는 기금 변경(일반경제활성화 자금 중 2,600억 

변경)을 통해 재원을 마련할 계획임.



< 중소기업육성자금 융자지원계획 변경 세부내역(안) >

 (단위 : 억원)

구    분
2019년

최종

2020년

당초
변경

1회(A) 2회(B) 증감(B-A)

합    계 17,000 16,000 18,050 21,050 3,000

중소기업육성기금 3,000 2,150 2,200 2,650 450

시설자금 400 600 400 400

경영안정자금 2,600 1,550 1,800 2,250 450

성장기반자금 500 400 400 400

기술형기업도약자금 200 200 200 200

긴급자영업자금 1,300 850 200 200

재해중소기업자금 500 100 - -

신종 코로나 피해기업(신규) - - 1,000 1,450 450

일본수출규제피해기업자금(직접피해) 100 - - 　

시중은행협력자금 14,000 13,850 15,850 18,400 2,550

일반자금 12,140 13,490 15,490 15,440 △50

경제활성화자금 10,840 12,190 14,190 14,140 △50

일반 경제활성화 10,840 12,190 10,190 7,590 △2,600

신종 코로나 피해기업(신규) 4,000 6,550 2,550

창업기업자금 1,000 1,000 1,000 1,000

일자리창출 우수기업자금 300 300 300 300

특별자금 1,860 360 360 2,960 2,600

협동조합 등사회적경제기업자금
여성고용우수기업자금

100 100 100 100

사회보험가입촉진자금 200 200 200 200

서울형마이크로크레딧 60 60 60 60

일본수출규제피해기업자금(간접피해) 1,500 -

서울형 골목상권 119 긴급자금(신규) 2,000 2,000

서울형 저금리 전환형 대환자금(신규) - - - 600 600



 ◦ 서울시는 이번 추경을 통해 긴급경영안정자금 지원 외 임대료, 인건비 

등 고정비용으로 인한 소상공인들의 부담을 완화시키는 소액자금 

지원인 “서울형 골목상권 119 긴급자금지원(융자규모 2천억원)”과 

고금리이자를 저금리로 전환하는 “서울형 저금리 전환형 대환대출

(융자규모 6백억원)”을 신규 시행할 계획임.

- 해당 재원은 금융회사 출연금 등을 통해 시중은행협력자금으로 

운용할 예정이며, 추경안에는 “서울형 골목상권 119 긴급자금지원”에 

관한 이차보전분 12억원을 편성하였음.

 ◦ 119 긴급자금 지원은 제출 서류를 간소화(임대차계약서만 제출)하고, 

협력은행 중심으로 절차를 진행하며, 일괄지원에 따른 약식 보증심사로 

보증심사기간을 단축해, 어려움을 겪는 소상공인들에게 즉각적인 혜택을 

줄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됨.

< 서울형 골목상권 119 긴급자금 지원 개요 >

▸ 지원대상 : 직전년도 연 매출 2억원 이하, 업력 6개월 이상 소상공인

- 접수일 기준 2020년 서울신용보증재단 보증 지원을 받은 기업 제외

- 신용등급 1 ∼ 7등급 기업

▸ 지원규모 : 2,000억원

▸ 지원한도 : 업체당 본건 기준 20백만원(1만개소 지원 가능)

- 3개월치 평균 임대료 및 인건비 고려 한도 검토

- 단, 지역신용보증재단법상 보증 지원 한도인 8억원 보증 초과 업체는 제외

▸ 지원조건 : 변동금리 1.5%(이차보전 1.6%), 1년 거치 4년 균분상환,

보증비율 100%, 보증료 0.5%



 ◦ 반면 “서울형 저금리 전환형 대환대출”은 신용보증재단 출연금을 

통한 특별보증재원 30억원을 편성했을 뿐, 이차보전액에 대한 예산은 

별도로 편성하지 않았음.

< 서울형 저금리 전환형 대환대출19) 이차보전금 소요예산(안) >

(단위 : 억원)

 
융자규모
(순증액)

이차보전액

계 ‘20 ‘21 ‘22 ‘23 ‘24 ‘25 보전기간, 보전율(%)

서 울 형  저 금 리 
대 환 대 출

600 24 4 7 6 4 2 1 5년, 1.3

 ◦ 이에 대해 서울시는 2020년 예상 소요예산이 4억원으로 소액인 바, 

기존 이차보전금 집행잔액과 기금운용계획 변경을 통해 마련이 가능

할 것으로 판단하고 있음20). 

 ◦ 코로나19로 인한 급격한 매출감소로 위기에 처한 소상공인, 자영업자 

등 취약경제주체들을 위해 신속히 지원하기 위한 것으로 추경 편성의 

필요성과 타당성이 인정됨.

 ◦ 다만 긴급 지원자금의 대부분이 시중은행협력자금으로, 이에 따른 

이차보전액 발생이 불가피하며, 중소기업육성기금의 재정건전성 강화를 

위해서는 서울시의 적정 수준의 추가 전출과 적극적인 지원이 필요

할 것임. 

19) 대출상품의 개요 및 일반사항 21쪽 참조

20) 2020년 중소기업육성기금 지출 계획상 이차보전금은 448억 2천만원이며, 2월까지 64억원이  

 지출되었음.



- 실제 2015년 메르스 특별지원의 규모는 5천억원이었으나, 당시 추경을 

통해 기금 전입금 1천억원, 신용보증재단의 수입감소 보전분 32억원 

등 총 1,132억원의 예산을 지원한 바 있음.

  라. 전통시장 공동배송서비스 운영                 (사업별설명서 36쪽)

 ◦ 전통시장 공동배송서비스 확대를 통해 코로나19로 인한 매출액 감소 

등의 피해를 지원하고자 당초예산 대비 1억 8천 3백만원이 증가한 

7억 7천 8백만원을 추경예산으로 편성하였음.

< 전통시장 공동배송서비스 운영 추가경정예산(안) >

                                       (단위 : 백만원)

구     분 추경예산(안) (A) 기정예산 (B) 증감 (A-B)

계 778 595 183

자치단체경상보조금 748 595 183

자치단체자본보조 30 30 -

 ◦ 서울시는 최근 3년간(2017~2019년) 마포구 망원시장 등 81개 시장에 전화를 

이용한 장보기·배송서비스를 지원하고, 매년 2~3개의 시장을 대상으로 

공동배송센터 설치와 배송차량 구매 등을 지원해 왔음.

 ◦ 이번 추경안은 기존 사업 외에 전화 중심의 공동배송서비스에 대한  

홍보(5천 8백만원)와 모바일·인터넷을 통한 온라인 주문·배송시스템 

도입을 위한 초기 비용(1억 2천 5백만원)을 편성하였음. 



- 총 25개 전통시장(자치구별 1개, 5백만원)에 온라인 상품등록 콘텐츠 

제작비와 마케팅 비용 1억 2천 5백만원을 지원 예정임.

- 온라인 서비스 이용이 어려운 어르신들을 대상으로는 전화배송 

서비스를 운영 중인 29개 시장(시장별 2백만원, 5천 8백만원)에 

전단지를 제작·배포할 예정임.

 ◦ 코로나19가 확산되면서 지난 2월 온라인매출액이 전월대비 27.4% 

증가하는 등 다수의 시민들이 오프라인 쇼핑보다는 비대면 온라인 쇼핑, 

배달 주문 등을 선호하는 양상을 보이고 있음.

< 최근 6개월간 온라인매출액 증가율 동향21) >

2019.09 2019.10 2019.11 2019.12 2020.1 2020.2

온라인매출액 4.3% 5.4% 2.9% 5.1% 3.3% 27.4%

 ◦ 이번 코로나19 사태에서 보듯이 유통시장의 변화와 소비 트렌드에 

맞춰 전통시장에도 온라인서비스 인프라 구축 지원이 필요하며, 전통

시장의 매출 복구에 빠른 효과를 가져올 수 있도록 대상시장 선정과

지원에 있어 사업 시행속도를 높여야 할 것임.

21) 기획재정부, 최근경제동향(그린북) 민간소비 부문 편집, 202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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